
■월 정액 배송 서비스 개시, 식료품 쇼핑 서비스 제공 등
홍콩 식품 배송 업체 전쟁 심화■ 

□ 딜리버루 월 정액 배송 서비스 출시
홍콩의 음식 배달 서비스 선두업체인 딜리버루 (Deliveroo)가 월 정액배송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홍콩의 음식 배달 서비스업계의 뜨거운 경쟁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딜리버루의 월 정기배송 서비스는 2019년4월11일부터 시작되며, 고객이 월 정액 
이용료 98 홍콩달러를 지불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딜리버루의 총지배인 Brian Lo Jia-cong은 인터뷰에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식품 배달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홍콩인들이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캠페인으로 인해 홍콩의 월 매출이 최소 20% 증대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비자가 음식 배달서비스를 고려할 때,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배달을 위해 20 
홍콩달러를 지불할 것인지, 10 ~ 15분을 걸어가서 음식을 먹을 것인지의 결정이
라고 말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의 심리적 행동이며, 다양한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쉬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추가 할인이나 무료 음료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딜리버루는 2015년 홍콩시장에 진입한 영국회사로 우버이츠(Uber Eats)와 
푸드판다(Foodpanda)와 함께 음식배달 서비스의 선두 주자이다. 현재 3,500개 
이상의 현지 식당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7,000~8,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딜리버루 측에 따르면 딜리버루의 홍콩 시장 
점유율은 60 ~ 65%으로 홍콩 인구의 10% 이상이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수십만 명의 
실 이용자가 이용 중이라고 알렸다. 

딜리버루의 의뢰에 따라 Capital Economics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 까지 현지 음식점에서 956 백만 홍콩달러의 추가매출이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2,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500명의 
운전자와 택배 배송자가 음식을 배송하였다.

음식서비스 배달 분야에서 경쟁자가 많으면 시장이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홍콩에서 

사업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홍콩의 온라인서비스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하루에 10만 건 미만의 주문이 있다고 추정된다.

□ 푸드판다 식료품 배송 서비스 확대 
경쟁업체인 푸드판다는 2014년 홍콩 시장에 진출 하였으며, 2월에는 카오룽
(Kowloon) 및 신계(New Territories)지역에서의 배송주문 최저가격을 80 홍콩달러에서 
60 홍콩달러로 인하하였다. 
푸드판다 대변인은 2019년 2분기에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말 까지 
모바일 지불방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4,500개의 파트너 음식점이 
있으며 연말까지 7,500개의 음식점과 파트너를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버이츠는(Uber Eats)는 홍콩에 2,500개의 음식점과 파트너를 맺고 있다. 

□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 수입 

 [출처] Statista, 2019.02

2018년도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 수익은 471백만 US$로 배달 플랫폼을 통
한 주문 수익은 254.8백만 US$, 식당에서의 주문 수익은 216.8 백만 US$로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더욱 많았다. 2023년까지 배달플랫폼을 통한 주문과, 
식당을 통한 주문 수익 모두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 이용자 연령

 [출처] Statista Global Consumer Survey, 2018.07

2018년 7월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은 25~34세가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35~44세가 24.1%, 18~24세가 22.2%를 
차지하였다. 인터넷 접근성이 용이한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해석 된다. 

□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 이용자 소득수준

[출처] Statista Global Consumer Survey, 2018.07

전체 이용자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중간 
소득층에서 33.2%, 저소득층에서 27.6%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홍콩 내 음식배달 서비스는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홍콩 소비자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음식 배달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의 배달음식 문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식료품 배달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와 연계하여 한국 농산품을 홍보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홍콩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앱은 저비용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다. 따라서 한국 식품의 마케팅 창구로서의 
활용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수출업체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 농산물 꾸러미 등을 구성, 
포장하는 등 앞으로 도래할 식료품 배달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를 통한 한국산 밀키트의 진출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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